
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

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: 한-러시아 극동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농업부문

주제 발표

1. 출장목적

○ 한-러시아 극동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농업부문 주제 발표

○ 발표 제목: “Strategy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"

2. 출장기간 및 출장자, 출장지

○ 출장자: 이대섭 연구위원

○ 출장기간

출장자 출장기간
이대섭 2011. 11. 14 ~ 16 (2박 3일)

○ 출장지: 러시아 블라디보스톡

3. 주요 내용

 ○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-러간 우

호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에너지, 교통․물류, 농수산 분야에서의 양국

간 협력방안을 모색

4. 일정표(방문기관 등) :

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

1
11.14
(월)

인 천
(10:00)

블라디보스톡
(14:45)

KE 981 ◦출 국

2
11.15
(화)

체 재 ◦포럼

◦포럼 참석 및 농업부문 주
제발표: 발표 제목 “Strategy
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
development”
◦저녁 만찬 참석

3
10.13
(수)

블라디보스톡
(16:00)

인천
(16:50)

KE 982 ◦귀 국



세션 성명 소속 직위

에너지 

세션

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
안성규 중앙일보(SUNDAY) 국장

고윤희
중앙일보 

통일문화연구소
소장

교통/물류 

세션

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

명성원 범한 판토스 부장

농업 세션

장민석 농업전문가

배상두
주블라디보스톡총영

사관
영사

Ⅱ. 주요 출장결과

한-러 비즈니스 포럼

❍ 일시/장소 : 2011. 11. 15(화) 09:00~18:00 / 극동 대학 강당

세션 성명 소속 직위

기조연설

정여천 KIEP 부원장

레빈탈
러 극동관구

대통령 전권대표부
부대표

톨로라야
과학아카데미 산하

한국학센터
소장

에너지

세션

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

박권식
한국전력

경영연구소
소장

박창원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

아브라모프
극동연방대

극동경제발전센터
소장

교통/물류

세션

이성우 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

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
동북아북한교통연구

센터장
세메니힌 FEMRI 소장
스텔마슈크 트로이차항 부사장

농업 세션
이대섭

한국농촌경제

연구원
연구위원

라자레프 러시아 해양대 교수

❍ 토론자



❍ 주요 내용

- 2011년 11월 15일 블라디보스톡(극동연방대)에서 주블라디보스톡

대한민국 총영사관, 중앙일보, 극동연방대 공동주관으로 한-러 극

동 비즈니스 포럼이 한국과 러시아 학계, 경제계, 언론계 인사

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. 동 포럼은 2012년 블라디보스

톡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-러간

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, 교통․물류, 농수산 분

야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됨.

- 남․북․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전망

· 최근 사할린-하바롭스크-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준공으로 러 극동

지역에서는 신규가스전 개발, 가스화학단지(LNG 등)건설, 지역가

스화 사업 등 관련 프로젝트 계획이 추진 예정이며, 동시에 동

프로젝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경유 가스관 사업이 한-러, 러-북

간 새로운 협력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및 러시아

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향후 긍정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

민간 차원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

-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(전략 및 프로그램)과 협력 파트너로

서의 한국의 중요성

·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인구유출, 열악한 경제․사회 상황을

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각종 인프라 개선 및 경제현대화를

목표로 ‘2013 극동 경제․사회발전 프로그램’을 추진 중이며,

‘2025 극동전략’을 마련.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

토대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함.

- 극동지역내 외국인 투자환경 및 개선방향(성공/실패사례를 중심)

· 한-러 극동지역간 교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, 동

지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통상․투자협력간

에 불균형 심화 (우리의 대러 투자는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



크 등 서부지역에 집중). 따라서 향후 투자 증대를 위한 양국간

협의체 마련 제안

- 유라시아 교통/물류의 거점으로서의 러 극동지역의 발전 잠재력

및 동 분야에서의 한-러 협력 방향

· 최근 러시아는 아태지역 진출의 거점으로서 연해주 등 극동지역

내 항만, 공항, 도로 등 교통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

- 러 극동지역의 농업잠재력 및 동 분야에서의 한-러간 추진 가능한

유망 합작프로젝트 (수산업 분야도 동일 주제 토의 가능)

· 러시아는 다양한 영농지원정책 등을 통해 극동지역의 농업 부흥

을 도모하고 있으며, 우리는 연해주을 중심으로 영농진출이 활발

히 추진되고 있음. 하지만 현재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

관협력방식의 PPP(Private-Public Partnership)을 추진하여 민간

투자의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야 함.

· 또한 투자시 소규모 투자와 대규모 투자로 분리하여 접근방식을

차별화하여야 함. 소규모 투자는 양국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한

기술전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, 대규모 방식은 민간기업의 원

활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규제완화 및 세제 지원

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.



<주제 발표 자료>






